
2012년 4월 17일 화요일2 종합

제14690호 40판    

이 로고가 표시된 중앙일보 사진을 스캔서치 앱을 다운로드 받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

촬영하면 JTBC의 뉴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.

채널 15 하이라이트

PM 8:05 일일시트콤 ‘청담동 살아요’

PM 8:45 월화 미니시리즈 ‘신드롬’

밤 10시 메인뉴스 시대를 연 JTBC 뉴스 10 

PM 11:05 닥터의 승부

채널프로그램 안내는 02-751- 6000

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. 지하

철 1호선 노량진역 출구를 거쳐 시장 입구로 

들어가니 바로 오른쪽 가게에 손님들이 북적

거렸다. “봄 조개, 가을 낙지라는 말 아시죠. 

싱싱한 조개 더 드릴 테니 사가세요.”  동해수

산 임미정(35)씨가 전복·조개 등 해산물을 팔

며 손님을 불러 모았다. 10분을 지켜보니 몰려

드는 손님에 앉을 새도 없이 바빴다. 이 가게

에 손님이 몰리는 까닭은 ‘소비자 통로’로 불

릴 정도로 목이 좋기 때문이다. 지하철은 물론 

주차빌딩과도 가깝다. 임씨는 이곳에서 ‘신의 

손’으로 불린다. 2003, 2006, 2009년 자리 추

첨에서 상인들이 가장 탐내는 ‘물 좋은’ 곳을 

골라 얻은 별명이다.

　반면에 시장 북쪽 가게는 듬성듬성 문이 닫

힌 채 한산했다. 목이 좋지 않아 오전에 도매 

단골들과 거래하고 손님이 뜸한 오후에는 아

예 문을 닫는 것이다. 오복수산 임복성(58)씨

는 “3년 전 운이 나빠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

못했다”며 “올해 추첨날에는 목욕재개하고 

잘 뽑아야겠다”고 말했다.

　하루 3만 명의 손님이 찾는 노량진 수산시

장이 이달 말 대전(大戰)을 치른다. 가게 상인

들이 ‘로또’ 또는 ‘뽑기 올림픽’으로 부르는 

자리 재배치 추첨이다. 올해는 이달 말 추첨, 

재배치는 다음달 진행하는 방안을 상인들과 

협의 중이다. 추첨일이 다가오자 상인들간 신

경전이 펼쳐지고 있다. 연주영(61) 고급상우회

장은 “3년간 장사가 자리에 달려 있어 서로 긴

장하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

　수협중앙회는 2002년 노량진수산㈜을 인수

한 뒤 2003년부터 3년마다 추첨을 통해 자리

를 재배치하고 있다.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다. 

가게 넓이(5.09㎡)는 같고 임대료는 별 차이가 

없지만 목에 따라 매출이 3~5배나 차이가 나

서다. 목이 안 좋은 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

이 불만을 터뜨리자 수협은 3년마다 자리 재

배치를 결정했다. 연 회장은 “가게 위치별로 

매출 차이가 크지만 상인들이 공평하게 자리

를 뽑기로 정하기로 합의해 임대료에 별 차이

가 없는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　뽑기 대상 가게는 787곳이다. 입점 위치에 

따라 최상위 A급에서 F급까지 6등급으로 나

눠져 있다. 활어를 팔고 있던 한 상인은 “F급 

가게는 하루 매출이 100만원도 안 되지만 A

급은 300만~500만원 한다”며 “장사 수완보다 

자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
　올해 자리 추첨도 예년과 비슷한 방식으로 

진행할 예정이다. 가게당 한 명을 미리 추첨자

로 등록하고, 추첨 시간에 맞춰 노량진수산

㈜ 사무실에서 밀봉된 플라스틱 통(지름 1㎝, 

길이 2㎝)을 뽑는 방식이다. 통을 열면 자신이 

들어가게 될 자리 번호가 적혀 있다.

　동해수산의 임씨는 세 번 연속 A급 자리를 

뽑았다. 2009년에는 2006년부터 영업하던 바

로 옆 자리를 뽑는 신공(神功)을 발휘했다. 그

는 “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이번에도 좋은 곳

을 뽑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”고 말했다.

　‘신안군향우회’에서 고급 횟감을 판매하는 

김용철(49)씨도 ‘신의 손’으로 불린다. 세 번 

연속 A급 자리를 뽑았다. 그는 “종교는 없지

만 최근 산에 오르면 암자에 가서 기도를 드린

다”며 “가게를 옮기는 게 손해라 뽑기를 안 했

으면 하는 상인도 있다”고 말했다.

　역전을 노리는 상인도 있다. 오복수산 임씨

가 그렇다. 2003년 C급, 2006년 A급, 2009년 C

급 자리를 뽑았다. 3년 주기로 행운과 불운이 

반복되고 있다. 그는 “올해는 행운이 올 것”이

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.

　2003년 F급, 2006년 C급, 2009년 C급을 뽑

은 유성수산 유승희(62)씨는 “하늘의 뜻 같

다”고 했다. 그는 “딸이 늦게 뽑아야 좋다고 

해서 늦게 갔었죠. 근데 이미 좋은 자리가 다 

나갔더라고요”라며 담담해했다.

 강병철 기자 bonger@joongang.co.kr 

  매년 봄 펼쳐지는 ‘전국자

원봉사대축제’가 5월 한 

달간 열립니다. 개인·가족·

단체·기업·학교 등 전국 곳

곳에서 100만 명 이상이 

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대한민국 최

대의 나눔·봉사 행사로 올해 19회째입니

다. 올해는 특히 사회 현안이 된 학교폭력 

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‘학교폭

력 예방 및 피해자 돕기 봉사’를 특별부문

으로 정했습니다. 대축제 개막식은 5월 2

일 정오 서울 보신각에서 열리며, 축제기

간 중 자원봉사 특별포럼과 콘퍼런스, 세

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 행사 등도 함께 

진행됩니다. 나의 작은 손길이 누구에겐 

큰 힘이 됩니다.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. 

알림

희망의 새 이름 ‘자원봉사’
자원봉사대축제 30일까지 접수  5월 한 달간 100만 명 동참 

 참가방법 : 개인·가족·단체·기업·학교 등 

단위로 봉사프로그램을 만들어 신청, 대

축제 기간(5월 1~31일) 중 4시간 이상 자

율적 실천

 신청서 접수 : 홈페이지(www.nvf.kr)의 

참가신청서를 작성해 4월 30일(월)까지 

e-메일(nvf@nvf.kr)이나 팩스(02-751-

9688)로 신청

 활동보고서 제출 : 봉사활동 내용을 홈페이

지에 준비된 양식에 작성해 6월 29일(금)까

지 16개 광역시·도 자원봉사센터에 제출

 시상 : 지역 예심·본심을 거쳐 일반부문 및 

특별부문 총 31개팀 시상

     (총상금 2150만원)

 문의 : 02-751-9454

    (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)

 후원 : 행정안전부·교육과학기술부·문화체

육관광부·보건복지부·여성가족부

협찬 :주최 : 

3년 장사 걸린 ‘노량진 로또’  A급 5
<하루  매출>

00만원, F는 100만원 

노량진수산시장, 이달 말 가게 자리 제비뽑기 앞두고 술렁 

 형평성 위해 787곳 3년마다 추첨

 장사 수완보다 자리가 훨씬 중요

 3연속 A 뽑은 ‘신의 손’ 김용철씨 

“종교는 없지만 암자 찾아가 기도” 


